
특별전�감상�가이드

사이초�스님과�일본�천태종

승려�사이초(���-���)
<덴교�대사(사이초) 초상>
 무로마치시대, ��세기, 시가�엔랴쿠지�절�소장

불교의�한�종파인 '천태종'은�중국에서 
생겨났다린. 일본에서�천태종의�가르침을 
널리�퍼뜨린�사이초�스님은�어떤 
인물이었을까? 
교토국립박물관�공식�마스코트�토라린과 
함께�살펴보자린! 

사이초�입적 ����주기�기념�특별전 <사이초와�천태종의�모든�것>
기간: ����년 �월 ��일-�월 ��일　　장소: 교토국립박물관�헤이세이�지신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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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려�사이초, 어떤�인물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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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년　오미�지역(지금의�시가현�오쓰시) 출생. 어린�시절부터�우수했음

���년　��세에�출가함
���년　��세에�어엿한�자격을�지닌�승려가�됨 
　　　   그러나�삼�개월�만에�히에이�산에�틀어박혀�산속�수행을�시작함 

많은�이들의�구제를�돕는 
자신이�되기까지 
하산하지�않기로 
다짐했소.

대단하다린…!

���년　히에이�산에�최초로�불당을�창건함 
　　　   스스로�조각한�약사부처�불상을�안치하고, <꺼지지�않는�등불>의�불을�밝힘

나라시대에�일본에�들어온�중국�천태종�경전을�접함
 '모두�부처가�될�수�있다'는�법화경의�가르침을�마음에�담음

���년　간무�천황의�권유로�중국(당나라) 유학을�떠남
　　　   중국�천태산�등�천태종의�본고장에서�공부함 

���년　일본으로�귀국함
���년　천태종이�일본의�정식�불교�종파로�인정되어�전국으로�퍼짐

���년　기존�승려와�다른�천태종�승려다운�기준을�정하고 
               정식으로�인정받으려�계획함

다른�종파의�반발을�샀으나, 새�시대의�승려에게는 
새로운�방법이�필요하다고�설득함

혁신적이다린!

���년　사가�천황이�히에이�산의�새로운�승려�자격�인정�제도를�승인함 
　　　   다음�날�사이초�사망함

사이초가�연�엔랴쿠지�절은�이후�훌륭한�승려를�다수�배출하였고, 
많은�이들을�구제하기�위해�그들이�펼친�다양한�가르침은�일본�문화에�큰�영향을�끼쳤다.



등 승려

（767 ～ 822） （774 ～ 835）

（538 ～ 597）

（794 ～ 864） （814 ～ 891） （912 ～ 985）

（737 ～ 806）

（688 ～ 763）

승려�사이초와�주변�인물
중국 일본천태종을�연�승려

저작으로 
천태종을�배움

일본에�천태종을 
전함

영향

천태종의�가르침을 
마음에�새김

밑에서 
일하다

유학�권유

같은�시기 
중국(당나라) 유학

이후�제자들

천태종의�가르침을�발전시킴

누구나�부처가�될�수�있다!
    『법화경』은�천태종에서�가장�중시하는�경전입니다. 
'모두�부처가�될�수�있다'는�주장으로�신앙을�모아, 
헤이안시대부터�많이�필사되었습니다.
    이것은�감색�종이에�은으로�법화경을�필사한 
두루마리입니다. 가장�처음에�있는�그림은�경전의 
내용을�표현했습니다. 사이초의�제자인�엔닌이 
그렸다고�해서�오래전부터�유명했으며�귀중하게 
여겨졌습니다.

스승에게�받은�승려복, 가사
   사이초의�중국�유학�시절, 중국�천태산의 
불롱사에서�스승인�행만�스님에게�받았다고 
하는�가사(袈裟)입니다. 
   승려의�의복인�가사는�원래�누더기를�모아서 
기워�만든�것을�가장�훌륭하다고�쳤습니다. 이 
가사도�옷�조각이나�작은�천을�모아�기워서 
만들었습니다. 

중요문화재 <감색�종이에�은�글씨 『법화경』 �권> 첫머리 
헤이안시대, ��세기, 시가�엔랴쿠지�절�소장 (�권�부분: �월 ��일-�월�일�전시)

국보 <칠조�자수�가사> 
중국�당시대, �세기, 시가�엔랴쿠지�절�소장 (�월 ��일-�월 �일�전시)

지의

감진

천태종�경전

사이초

간무�천황

구카이

엔닌 엔친 료겐



   엔랴쿠지�절에서�가장�중요한�근본�중당에는�사이초가 
스스로�조각한�약사부처를�모셔왔습니다. 이�약사부처상은 
많은�이들에게�신앙의�대상이�되었고, 이�모습을�따라�한 
조각상이�많이�제작되었습니다. 
   이�조겐지�절의�약사부처도�그중�하나입니다. 머리�위�솟은 
부분이�완만한�점, 이마가�좁은�점, 옷주름을 Y자�모양으로 
파낸�점�등의�특징은�사이초가�만든�조각상의�당시�모습을 
우리에게�알려줍니다.

   <근본�중당>은�엔랴쿠지�절�안에서도�가장 
중요한�불당입니다. 승려�사이초가�처음으로 
만든�작은�암자로�시작해서�시대를�거듭하여 
정비되어�지금과�같은�모습을�갖추게 
되었습니다.
   현재의�건물은�오다�나가노부의�토벌로�불탄 
후, 도쿠가와�막부의�지원을�받아 ����년에 
다시�세웠습니다. 
   가운데에는�사이초와�관련한�약사부처(비불
[秘佛] 본존)가�있고, 또한�사이초가�등불을 
밝힌�후�계속�이어지고�있는 <꺼지지�않는 
등불>이�있습니다. 
   본존과�등불이�참불자의�눈높이에�맞게 
배치된�특이한�구조는 '누구라도�부처가�될�수 
있다'는�가르침을�표현합니다.

사이초와�인연�깊은�약사부처

꺼지지�않는�등불과�가르침

사이초�스님의�조각상의�몸은 
금색�옷은�붉은색이라고 
알려져�있었는데,

이�조각상은�모두 
금색이다린!

이�등불이�많은�이들에게�전해져 
이�세상을�밝혀�나가듯, 부처의 
가르침도�계속�지켜지기를�바라오.

�F-� 전시실에�불당�안 
모습을�재현했다린!

이�매다는�등롱은 
실제로�사용했다고 
한다린!

중요문화재 <약사부처�입상>    헤이안시대, ��세기, 교토�조겐지�절�소장

국보�히에이�산�엔랴쿠지�절 <근본�중당> 
안쪽�구역(内陣)

<꺼지지�않는�등불>을�밝히는�매다는�등롱


